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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모태펀드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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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1분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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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5조	6,282억	원이며,	

17조	3,356억	원의	외부	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5조	1,257억	원	규모,	총	777개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578개,	20조	2,808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777개
��

의	출자펀드를	통해	6,173개사
�

에	총	18조	7,934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모태펀드 개요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 전체 투자 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외부 출자자

17조 3,356억 원

모태펀드 출자

7조 7,902억 원

운용 중 출자펀드

578개

20조 2,808억 원

누적 결성

모태 출자펀드**

777개

25조 1,257억 원

누적 결성

모태펀드

5조 6,282억 원

누적 조성

모태펀드에	

5조 6,282억 원을 출자하여 

총	777개,	25조 1,257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조성

모태펀드 성과

승수효과는 

4.5배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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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출자펀드 결성

2020년	1~3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2개,	2,637억	원	규모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컴퍼니케이	고성장펀드(GP:컴퍼니케이파트너스)’로	1,240억	

규모이다.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2020년	1분기)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마트공장
2020원익-인탑스 

스마트밸류업  성장펀드
KVF 원익투자파트너스 310 180 1.31

중진 여성기업 대성 W-Jump up 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100 60 3.9

지방 지방기업
대경지역 고도기술창업기업 

제1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대경지역대학

공동기술지주
43 23 2.14

지방 지방기업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2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엠와이소셜컴퍼니 20 12 2.25

엔젤 엔젤세컨더리 MTI 엔젤세컨더리 투자조합 KVF 마젤란기술투자 300 180 3.6

혁신모험 혁신성장 컴퍼니케이 고성장펀드 창업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240 300 3.3

혁신모험 창업초기 2019 캡스톤 초기 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캡스톤파트너스 72 30 3.9

문화 지역콘텐츠
디랩 콘텐츠 유니콘 일자리 

투자조합 1호
KVF 디랩벤처스 275 150 1.29

교육 대학창업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박스 10 8 1.6

교육 대학창업
빛가람 1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남대학교기술지주 40 29 1.9

교육 대학창업
한양대학교 창업엔진 

개인투자조합 2호
개인투자조합 한양대학교기술지주 10 8 1.9

환경 미래환경산업
2020 한화 미래환경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화투자증권 217 130 3.2

표 1 

2020년 1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 억 원)

출처 |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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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9조	9,140억	원(39.5%)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4조	673억	원(16.2%),	연기금	3조	2,816억	원(1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의	출자규모가	1,22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377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출처 |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2020년 3월, 누적) (단위 :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020. 3 1,227 377 300 223 251 258 2 0 2,638

누적 99,140 40,673 32,816 27,996 27,874 11,142 3,029 8,587 251,257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 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 개인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누적 구성 비율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

출처 | 한국벤처투자

정책기관
39.5%

외국인
3.4%

금융기관
16.2%

개인
1.2%

연기금
13.1%

기타 단체
4.4%

일반 법인
11.1%

G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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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출자펀드 투자

2020년	1분기에는	198개	모태	출자펀드가	335개	기업에	총	5,905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투자	금액	기준으로	8.6%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2%	감소했다.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2020년	1분기)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20년 1분기 누적 투자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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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말 기준 데이터

��   2016년~2019년 투자 금액은 해당 기말시점 고정 금액

투자 금액(좌) 투자 기업 수(우)

~2020년
1분기 누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1분기 누적

988 961

1,121

1,348

39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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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동안,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	

기업당	1.4개	펀드가	1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	금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당	평균	113.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19.8%(1,172억	원),	소프트웨어	17.9%(1,055억	원),	전문	서비스	

8.7%(514억	원),	의료기기	7.0%(413억	원),	의료시설/서비스	5.0%(293억	원)	순으로	투자되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우선주	68.3%,	보통주	15.6%,	CB	9.9%,	프로젝트	투자	5.1%	등의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20년	1~3월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2,437억	원(41.3%),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2,039억	원(34.5%),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1,429억	원(24.2%)이	투자되었다.	

반면,	업체	수
�

	기준으로	업력별	신규	투자를	살펴보면	초기기업(44.5%),	중기기업(33.7%),	

후기기업(21.8%)	순이다.

투자 금액 상위 기업 및 업종별 투자 현황(2020년	1분기)

업력별 신규 투자(2020년	1분기)

표 3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 개, 억 원)

순위 투자 기업명 업종 분류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 금액

1 ����� 의료시설/서비스 1 283 

2 ����� 의료용 물질/의약품 6 128 

3 ����� 의료기기 1 126 

4 ����� 금융 4 93 

5 ����� 소프트웨어 4 93 

6 ����� 의료용 물질/의약품 4 88 

7 ����� 통신 3 86 

8 ����� 금융 1 85 

9 ����� 전문 서비스 2 80 

10 ����� 의료용 물질/의약품 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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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

수도권
62.8%

비수도권
20.3%

해외
16.9%

2020년	1~3월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3,710억	원(6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1,199억	원(20.3%),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996억	원(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	투자가	2,82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해외	소재	기업	투자	996억	원,	경기	소재	기업	투자	835억	원	순이다.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2020년	1분기)

� 총 업체 수 335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출처 | 한국벤처투자

그림 5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 총 업체 수 335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출처 | 한국벤처투자

그림 4 

업력별 신규 투자(2020년 1분기)

투자 금액

중기
34.5%

후기
24.2%

초기
41.3%

초기
44.5%

투자금액
중기
33.7%

후기
21.8%

업체 수

업체 수

수도권
68.1%

비수도권
24.5%

해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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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바이오/의료	업종으로,	총	1,879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31.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ICT	서비스	업종	1,385억	원(23.5%),	유통/서비스	879억	원(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8.5%),	바이오/의료(17.8%),	유통/서비스(16.4%)	

순이다.

그림 6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 총 업체 수 335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출처 | 한국벤처투자

투자 금액

9 8 7
6

5
4

3
2

1

업체 수

9 8 7
6

5

4

3
2

1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8.5

2 바이오/의료 17.8

3 유통/서비스 16.4

4 영상/공연/음반 11.7

5 전기/기계/장비 7.0

6 기타 5.6

7 ICT 제조 4.7

8 화학/소재 4.2

9 게임 4.2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바이오/의료 31.8

2 ICT 서비스 23.5

3 유통/서비스 14.9

4 기타 6.8

5  ICT 제조 5.5

6 영상/공연/음반 5.1

7 화학/소재 4.9

8 전기/기계/장비 4.2

9 게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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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2020년	1분기에는	236개	모태	출자펀드가	406개	기업에	대해	총	3,909억	원(회수	원금	2,272억	원,	

회수	수익	1,636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	원금	대비	1.7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2.1%	증가,	기업	수	기준으로는	9.6%	감소하였다.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2020년	1분기)

2020년	1분기	동안,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	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363.2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	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22.5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21.3%(834억	원),	소프트웨어	12.1%(472억	원),	통신	9.3%(363억	원),	

의료기기	7.6%(297억	원),	전문	서비스	6.0%(233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회수 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2020년	1분기)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20년 1분기 누적 회수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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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0년	1분기	동안	신규	상장한	기업은	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은	14개사이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IPO 현황(2020년	1분기)

투자 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서남 코스닥 2004. 11 2020. 2 109 967 고온초전도선재

위세아이텍 코스닥 1990. 10 2020. 2 102 532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표 4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 억 원)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투자 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진행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압타머사이언스 코스닥 2011. 4 심사 승인 압타머 항체치료제

에스씨엠생명과학 코스닥 2014. 7 심사 승인 줄기세포치료제

위더스제약 코스닥 2005. 1 심사 승인 제네릭 의약품

원방테크 코스닥 1989. 9 심사 승인 공기조화장치

젠큐릭스 코스닥 2011. 9 심사 승인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

솔트룩스 코스닥 1981. 8 심사 승인
소프트웨어(지식정보 검색, 마이닝솔루션, 

온톨로지 기반 시맨틱웹솔루션) 개발/전자기술문서 솔루션

에이프로 코스닥 2000. 7 심사 승인 2차전지 충방전기

에이비온 코스닥 2007. 4 심사 중 동반진단 기술 기반 바이오신약

이루다 코스닥 2006. 11 심사 중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와이더플래닛 코스닥 2010. 7 심사 중 모바일 광고

피에이치파마 코스닥 2015. 9 심사 중 크로스보더 헬스케어 플랫폼

셀레믹스 코스닥 2010. 11 심사 중 생명공학 및 의학 검사 및 분석

티에스아이 코스닥 2011. 7 심사 중 화학장치시스템, 제약/식품 생산기계(탱크류, 플랜트 등)

더네이쳐홀딩스 코스닥 2004. 2 심사 중 라이선스를 통한 가방 및 의류 판매

표 5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상장 추진 현황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 합병 제외,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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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0년 1분기)

2019년의	기록적인	회수	재원을	바탕으로	2020년	펀드	결성	확대가	예상되었다.	1분기	총	결성	

금액은	210억	달러로	예상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펀드의	대형화	추세는	계속되었다.	한편	운용사가	

처음으로	VC	펀드를	결성(First-time	Fundraising)한	건수는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오래전부터	

탄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오고,	주요	LP와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된	대형	VC들	위주로	펀드가	

결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1분기	동안	메가	펀드(Mega-fund,	5억	달러	이상	펀드)는	총	12개가	결성되었으며,	총	결성금액의	

70.8%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비중은	최근	5년의	40~52%	수준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는	4개(총	101억	달러)가	결성되었으며,	총	결성금액	비중의	47.8%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면	최초	펀드레이징	건수는	1분기	기준	9건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54건을	결성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분기	실적을	나타냈다.	향후	코로나의	여파로	출자자	모집이	어렵게	된	신규	

GP들의	펀드	결성	건수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유명	VC들은	주요	LP들과	오랜	기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규모	펀드	결성을	지속하였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운용사	Tiger	Global	

Management는	38억	달러	규모의	메가	펀드	결성하였고,	43년	업력의	VC인	New	Enterprise	

Associates는	헬스케어와	테크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36억	달러	규모	펀드를	결성하였다.	

펀드	결성은	보통	몇	개월	전부터	논의되므로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상승해온	비상장사	기업가치와	하락한	상장기업	가치로	인해	LP들은	자산	

배분에서	VC펀드에	비중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소수의	대형	VC에게	

출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은	짙어질	것이다.

결성(Fundraising)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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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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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VC 펀드 규모별 결성 현황(규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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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국	VC	투자는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투자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1분기	

VC	투자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	소폭	감소하였으나,	상승세가	강했던	

지난	2년간	분기별	평균	투자	규모	수준(346억	달러)을	유지하였다.	반면	최초	투자	유치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메가	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은	상승세가	강했던	최근	2년	평균	

금액을	상회하며	후속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었다.	또한,	엔젤/시드	단계	및	초기	단계	투자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후기	단계	투자	건수는	오름세를	보였다.

최초	투자	유치(First-financing)	실적은	560건,	22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분기별	평균	건수(790건)	

대비	29.1%	하락하였다.	또한,	총	투자	건수(최초	투자	건수와	VC	후속	투자	건수의	합계)	중	최초	

투자	건수	비중은	역대	최저치(24.4%)를	보였다.	한편	메가	딜에는	62건,	172억	달러가	투자되어	

1분기	전체	투자	금액의	50.3%를	차지하였고,	메가	딜이	가장	활발했던	지난	2년간	분기별	

평균	금액	148억	달러도	상회하였다.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테크	분야가	전체	메가	딜	금액의	

41.0%를	차지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섹터별로	다른	추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SaaS	업체	중	ARR(Annual	

Recurring	Revenue,	연간	반복	수익)이	높은	계약기반	기업들은	단기적	현금	부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나,	기업가치가	미래의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번레이트(Burn	Rate,	신생기업의	경비	

지출	속도)가	높은	자본집약적	기업들은	다운라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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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초 펀드 결성 현황(First-time Fund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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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VC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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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VC 투자 라운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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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C 최초 투자 유치 비중 현황

VC 최초 투자 VC 후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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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메가 라운드($1억 달러 규모 이상) 비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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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동안	엔젤/시드	단계에	총	19억	달러,	988건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엔젤/시드	투자	

건은	추후에	보고되는	경향
�

이	있어,	코로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점은	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1백만	달러	이상	투자	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020년	

1분기에는	그	비중이	전	분기	대비	6.7%p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딜	규모	확대의	흐름이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앞으로의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금융	위기	당시	VC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투자	라운드과	달리	엔젤/시드	단계	투자활동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2008년	엔젤/시드	투자	건수는	2019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고,	총	VC	투자	

건수	중	19.5%가	엔젤/시드	단계였다.(2019년	기준	42.4%)	이처럼	엔젤/시드	시장이	미성숙했던	

영향도	있었으나,	당시	엔젤/시드	단계의	성장	배경에는	초기	투자의	장기	비유동성으로	인한	

위험보다	잠재적인	수익률이	더	높이	평가된	것에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엔젤/시드	단계의	또	다른	성장	배경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시드	단계의	참여도	

증가가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엔젤	단계의	딜	규모의	중간값은	50만	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시드	단계의	딜	규모	중간	값은	250만	달러로	5배	증가하였다.	이는	시드	단계에	기관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면서	규모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엔젤/시드	단계의	딜	소싱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로나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딜	소싱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   2019년도 온기 기준 엔젤/시드 단계 투자건수는 2019년 4Q보고서 기준 4,556건에서 2020년 1Q보고서 기준 5,058건으로 11% 추가 

보고됨. 또한 지난 3년간 1분기 실적의 최초 보고 건수와 동분기의 가장 최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최초 보고 건수 대비 56~77% 

증가된 건수가 추가 보고되었다.

표 1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투자 라운드별 VC 투자 현황–투자 건수 (단위 : 건)

투자 건수 2007 2008 2009 2008-2009 변화율

엔젤/시드 793 933 1,247 33.7%

초기 단계 2,137 2,299 1,870 △18.7%

후기 단계 1,432 1,563 1,454 △7.0%

표 2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투자 라운드별 VC 투자 현황–투자 규모 (단위 : $십억)

투자 규모 2007 2008 2009 2008-2009 변화율

엔젤/시드 $0.93 $0.92 $1.25 35.5%

초기 단계 $14.7 $14.9 $9.7 △35.1%

후기 단계 $22.5 $21.1 $16.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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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엔젤/시드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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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 엔젤/시드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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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초기	단계에	총	634건,	89억	달러가	투자됐다.	상승세가	강했던	지난	2년간		분기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19.8%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7년	수준의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한편	투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형	딜	비중이	확대되었고,	기업가치	중간값도	함께	상승하였다.	1천만	달러	

이상의	딜	건수가	전체	초기	단계	투자	건수의	40%	수준,	금액	기준	88.1%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투자	기업	기업가치	중간값(Pre-Money	기준)은	지난	3년간의	오름세를	이어	

29.4백만	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분기	가장	큰	투자	건은	7.5억	달러	규모의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Quibi	투자	건이다.		

후기	단계에	비해	초기	단계	시장은	유가	증권	시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자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중	현금	지출이	많고(High	Burn	

Rate)	자본집약적인	벤처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이전과	달리	

투자자	우호적인	계약	조건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치의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금융	위기
�

	당시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다음	라운드의	기업가치	배수가	감소(2007년	

1.56배→2008년	1.35배)하였고,	투자	유치	기간도	소폭	증가하였다.(2007년	1.5년→2008년	1.7년)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   PitchBook 2Q 2019 Analyst Note : Venture Capital in the Great Recession(April 26,2019), 해당 값은 모두 중간값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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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국 VC 초기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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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초기 단계 투자 규모별 투자 현황(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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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해당 연도에 VC 투자를 최초로 유치한 기업이 2차 라운드 진행 시 기업가치 증가 배수

기업가치 증가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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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후기	단계에는	총	23억	달러,	676건이	투자되었다.	후기	단계	투자는	지난	2년	동안	

크게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모두	80억	달러를	상회했었다.	2020년	1분기	투자	금액은	전비	

대비	25.6%,	전년	동기	대비	20.3%	상승한	금액으로	49건의	메가	딜(Mega-deal,	1억	달러	이상)이	

상승을	견인하였다.	후기	단계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9년에는	중간값이	8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1분기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유가증권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기	단계	투자	실적은	

앞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해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침체되면서	상장을	통한	회수가	상당	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다운라운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기	단계	기업의	가치는	흔히	

상장기업의	시장가치와	비교해	평가되므로	일부	기업은	다운라운드	진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다운라운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기준	9%를	보였으며,	후기	단계에서는	

11.7%로	다른	투자단계	보다	소폭	높았다.
�

	향후	다운라운드	비중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점은	미국	VC의	미투자자산(Dry	Powder)은	2019년	반기	기준	1,210억	달러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VC는	미래가	유망한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후속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후기	

단계에서는	신규	IPO건이	감소하는	데다	다운라운드	진행에	의해	기존	투자자들의	구주	매각을	

통한	회수가	줄어들면,	저평가된	기업에	신주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   PitchBook 2Q 2019 Analyst Note : COVID-19’s Influence on the US VC Market(April 1,2019)

출처 | PitchBook-N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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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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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투자 단계별 기업가치(Pre-Value) 중간값

출처 | PitchBook-N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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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739건의	99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후기	단계	투자가	7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의	평균값은	14.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고,	투자	기업	가치의	평균값은	

2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하였다.	

분야별 투자 현황

그림 15

미국 VC 소프트웨어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 단계별 금액 합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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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과학	분야에는	1분기	동안	총	71억	달러,	366건이	투자되며	지난	강세를	이어나갔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후기	단계	투자가	전체	투자금의	62.3%를	차지하였다.	소수의	대규모	딜로	인해	

평균	투자	규모는	20.6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반면,	중간값은	4백만	달러로	4.8%	

하락하였다.	평균	투자	기업	가치는	95.1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다.	

그림 16

미국 VC 생명 과학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 단계별 금액 합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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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머신러닝(ML)	분야에는	1분기	동안	285건의	69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후기	단계	비중은	75.6%로	매우	높았다.	투자	금액과	

기업가치의	평균값은	각각	27.4백만	달러,	4억	6천만	달러로	소수의	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변동성이	매우	컸으며,	투자	금액과	기업가치	중간값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	대비	각각	

12%,	40%	증가하였다.	

그림 17

미국 VC AI&ML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 단계별 금액 합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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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분야에는	1분기	동안	183건의	39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후기	투자	단계에	48억	달러가	투자되어	총	투자	금액의	72.0%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소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금액의	중간값의	상승세는	미미한	반면	

평균값은	23백만	달러로	큰	상승폭을	이어나갔다.	한편	기업가치	평균값은	작년	대비	23%	하락한	

2억	8천만	달러	수준을	보였다.

그림 18

미국 핀테크 분야 투자 현황 (상) 연도별 (하) 투자 단계별 금액 합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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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비전통적	투자자	참여	건수는	5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하락하였으며,	이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온기	기준	전년	대비	20%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249억	달러로	강세를	보인	지난	2년의	분기별	평균	금액	253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건당	투자	규모는	4,400만	달러	수준으로	2년	분기	평균	금액	3,2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해	

소수의	투자	건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	기준으로	73.8%를	후기	단계에	투자해	세	라운드	중	후기	

단계에		서	가장	투자가	활발하다.	후기	단계에는	큰	자금력을	가진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와	같은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역할이	크다.	지난	5년간	후기	단계	투자	금액	중	비전통적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	건	비중은	80%	내외	수준이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대부분	직접	딜을	발굴하기보단	공동	

투자자로서	딜에	참여한다.	따라서	후기	단계의	투자	활동	둔화가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도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운용자산	중	VC	투자	비중은	적은	

편으로	얼마나	투자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후기	단계의	다운라운드	증가는	자금이	풍부한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VC 시장 내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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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009 2010 2012 20132011 2014 2015 2016 2017 2020 1Q20192018

($십억) (건)

120

100

80

60

40

20

투자 규모 투자 건수

14
.3

15
.8

25
.3

21
.7

26
.0

46
.2

57
.8

55
.3

57
.2

10
6.

2

95
.8

24
.9

3,156

566

2,7702,663

3,178

2,791

1,143

1,533
1,270

1,848

2,208

2,626



30  

1분기에도	비전통적	투자자	중	CVC의	투자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총	162억	달러,	347건의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체	VC	딜	규모의	55.5%,	딜	건수의	29.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전체	

투자건의	19%를	차지하는	5천만	달러	이상	투자	건은	총	금액의	75.8%를	차지하였다.	

출처 |   PitchBook-N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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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국 VC 투자 건 중 비전통적 투자자가 참여한 딜 규모 비중(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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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회수	규모는	193억	달러,	183건으로	작년	동	분기	금액	대비	63.1%	감소하였다.	회수	금액	

기준으로는	2016년도	분기	평균	회수	금액	수준(182억	달러)으로	회귀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도	

큰	폭으로	하락해	11년도	분기	평균	회수	건수	수준(185건)으로	회귀했다.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온기	기준	IPO	건수는	전년	대비	85%	감소해	13건을	기록했었다.	2020년	1분기	IPO	건수는	

10건으로	2020년	IPO	실적은	연간	80건	이상을	기록한	지난	2년	수준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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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들의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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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투자 건수

그림 22

미국 VC 투자 기업 회수 현황 (상) 연도별 (하)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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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회수	유형별	금액	비중에서	IPO가	48~74%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분기	기준	28.8%	

수준을	보였다.	1분기에	큰	인수	건(53억	달러	규모의	Visa의	핀테크	API	소프트웨어	업체인	Plaid	

인수,	26억	달러	규모의	알파벳의	빅데이트	분석	업체	Looker	인수	등)이	IPO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유가증권	시장	부진의	영향이	크다.	1분기에	상장한	벤처기업은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매트리스	기업이자	수면	관련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Casper	Sleep(NYSE :CSPR)는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출처 |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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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의	둔화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	섹터별로	상이할	것이다.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분야는	

S&P500	편입	섹터	중	금융	위기	속에서	가장	변동성이	낮은	분야이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적은	

비상장	바이오	기업들은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한	우량	헬스케어	기업이	저평가된	바이오	벤처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기회가	올	수	있다.	

출처 |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3

미국 VC 투자 기업 회수 유형별 현황(금액 합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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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럽 벤처 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0년 1분기)

결성

2020년	1분기	유럽	VC	시장에서는	총	44.9억	유로	규모의	29개	펀드가	결성되었다.	1분기	만에	

2019년도	연간	결성금액의	44.5%를	달성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1분기	결성	펀드는	대부분	

코로나의	확산	이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코로나의	영향은	다음	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자금은	

소수의	펀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	펀드	비중은	전체	결성	금액의	

56.4%를	차지하였고,	펀드	결성	금액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작년	대비	각각	24.5%,	31.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평균값	:	166.4백만	유로,	중간값	:	120.0백만	유로)을	나타냈다.	

1분기에	결성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는	Skype의	창립자	Niklas	Zennström이	설립한	VC인	
Atomico가	결성한	746.3백만	유로	규모의	펀드이다.	Atomico는	결성	이후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인	독일의	에어택시	스타트업	Lilium의	217.1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신규	투자처	발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후속	투자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GP들은	앞으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세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후속	투자	진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tomico의	경우	투자	기업	중	영국의	원격의료	업체	AccuRx와	독일의	AI	기반	공급자	연결	플랫폼	

결성(Fundraising), 투자(Deal) 및 회수(Exit)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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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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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utbee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으나,	미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	Lime과	영국의	디지털	모기지	어디바이저	업체	Habito는	수요	감소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펀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시점이다.	

유럽에서	헬스케어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펀드가	1분기에	

결성됐다.	암스테르담의	Life	Science	Partners(LSP)는	EU의	EIF(European	Investment	Fund),	

미국의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	일본의	제약회사	Otsuka	Pharmaceutical	등	다양한	LP의	

참여로	547.2백만	유로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그림 2 

유럽 VC 펀드 규모별 결성 현황(금액 기준)

¢5천만 이하 ¢5천만~¢1억¢1억~¢2억 5천만 ¢2억 5천만~¢5억¢5억~¢10억 ¢1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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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 VC 결성 펀드 규모 평균값 및 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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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1분기	유럽	VC	시장	투자	금액은	82억	유로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최초	투자	유치	비중이	

감소하였고,	후기	단계에	편중된	투자	흐름을	보였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	딜이	전체	투자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작년	온기	기준	대비	12.5%p	증가한	수치이다.	1분기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영국의	핀테크	업체이자	유니콘	기업인	Revolut이며,	금번	투자로	

451백만	유로를	유치했다.		

섹터별	투자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가장	많은	42.6%가	투자되었다.	독일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Personio가	67.3백만	유로를	투자받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언택트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비중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VC	투자는	후기	단계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로	높은	후기	단계의	

Funding	Gap이	발생하지	후속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1분기	후기	단계에	투자된	금액은	

48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전체	투자	금액	중	58.5%가	후기	단계에	

투자되었다.	대표적인	딜은	현재까지	VC로부터	총	11억	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웨덴의	유니콘	

기업	Klarna이다.	Klarna는	유럽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1분기에	Commonwealth	of	Bank	of	

Australia로부터	180백만	유로의	후속	투자를	받았다.	Klarna	투자	건처럼	최초	투자가	아닌	후속	

투자를	진행한	비중이	1분기에	증가했다.	후속	투자	금액	비중은	94.5%으로	작년	온기	기준	대비	

2.1%p	증가한	반면,	최초	VC	투자	유치	비중은	21.1%(건수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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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럽 VC 투자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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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 VC 최초 투자 유치 및 후속 투자 유치 현황(건수 기준)

VC 최초 투자 유치 VC 후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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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유럽	내	CVC	투자	규모는	2019년	분기	평균	38.9억	달러에서	12%	감소한	34.2억	유로를	기록했다.	

유럽	VC	섹터별	전체	투자	분포와	유사하게	CVC	투자도	가장	많은	금액인	13.9억	달러(40.5%)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금흐름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기업들은	벤처투자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래	전망이	좋거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분야에는	여전히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SoundCloud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업체	Sirius	XM으로부터	67.9백만	유로를	투자받았다.	

코로나로	여행	및	외부	여가활동이	감소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인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언택트	분야로서	앞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유럽의	경우	전기차	

섹터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1분기에	현대차,	기아차는	영국의	전기차	개발	전문	기업이자	

유니콘	기업인	Arrival에	1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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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1분기	유럽	VC	시장	회수	실적은	727.1백만	유로로	12년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작년	분기	평균	

회수	금액	38.5억	유로	대비	81.1%	감소한	규모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여러	분기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적어도	2~3분기	동안	유니콘	기업의	회수	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IPO	건수는	4건으로	전체	회수	유형	중	4%	비중(건수	기준)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IPO가	전체	회수	유형	중	6.1~12.0%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비적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회수	시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1분기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수	건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	Qorvo가	아일랜드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	

DecaWave를	369.5백만	유로로	인수한	건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수	건은	미국의	알파벳이	

146.4백만	유로	규모로	인수한	아일랜드의	물류	관리	스타트업	Pointy	회수	건이다.	이	두	회수	

건은	미국의	대형	테크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럽의	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출처 | PitchBook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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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 참여 라운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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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럽 VC 투자 기업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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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럽 VC 투자 기업 회수 유형

AcquisitionIPOBu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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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 캐피탈 시장 동향
(MoneyTree™ Report, 2020년 1분기)

투자

2020년	1분기	한	개	분기	중	북미	지역	1,357건	총	273억	달러,	아시아	지역	1,072건	총	157억	

달러,	유럽	지역	763건	총	6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2020년	1분기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는	Beiki	Zhaofang,	Gojek,	Ziroom,	Yuanfudao,	Grab	등이	있다.	이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중국	소재	기업이다.

� MoneyTree™ Report는 PwC와 CB 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Beiki Zhaofang 중국 부동산 $1.5B
Sequoia Capital, Tencent Holdings, 

SoftBank Group 

Gojek 인도네시아 온디맨드 배송 $1.2B 비공개

Ziroom 중국 부동산 $1.0B Softbank Group

Yuanfudao 중국 교육, 학습 $1.0B Tencent Holdings, IDG Capital

Grab 싱가포르 승차 공유 $856M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TIS INTEC Group

표 1

2020년 1분기 대규모 투자 현황

출처 | MoneyTre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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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2020년	1분기	중	미국에서는	VC의	투자를	받은	12개의	신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였다.	Juul	Labs가	

미국	비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보유한	기업이다.	아래	표의	기업	및	기업가치는	2019년	

4분기와	동일하다.	아래의	기업가치는	가장	마지막	투자	라운드	당시의	기업가치	기준이다.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 투자자

JuuL Labs 캘리포니아 전자제품 $50B
Coatue Management, D1 Capital Partners, 

Tiger Global Management

Stripe 캘리포니아 핀테크 - 결제 $35.3B Khosla Ventures, Lowercase Capital

Airbnb 캘리포니아 온디맨드 $35B
Sequoia Capital, General Catalyst Partners, 

Andreessen Horowitzz, Greylock Partners

SpaceX 캘리포니아 항공 우주 $33.3B
Founders Fund, Threshold Venture, 

Fidelity Investments, Google

Palantir 

Technologies
캘리포니아 빅데이터 $20.0B

Founders Fund, In-Q-Tel, 

REV Venture Partners

표 2

상위 기업 가치 미국 유니콘 기업 현황(2019년 3분기)

출처 | MoneyTre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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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기업 현황

2020년	04월	20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27개국에서	배출한	465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1조	3,74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은	총	10개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쿠팡,	크래프톤(구	

블루홀),	옐로모바일,	위메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무신사,	엘앤피코스메틱,	GP클럽,	야놀자,	

에이프로젠이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총	23개이며,	미국	11개	기업,	중국	6개	기업,	인도	2개	

기업,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에	각각	1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CB Insights, 2020년 04월 20일 기준)

출처 |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 가치 총계

미국 223 635.02

중국(홍콩 포함) 122 437.89

영국 24 62.2

인도 21 74.04

독일 12 25.02

대한민국 10 28.97

브라질 7 16.3

이스라엘 7 9.05

인도네시아 5 24.4

프랑스 5 6

스위스 4 4.01

호주 3 5.84

일본 3 4.2

표 3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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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1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335개(-24.4%QoQ)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5,905억	원

(-33.5%QoQ)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1,878억	원,	1.4%QoQ),	

ICT	서비스(1,385억	원,	-43.8%QoQ)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프로젝트에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유통/서비스(879억	원,	-45.6%QoQ)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천억	원을	

하회하며	감소하였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체	투자의	70.2%를	차지하였다.	단일	

기업	투자	규모로는	외래	수술	센터가	1분기	최고	투자	금액을	유치하였다.

2020년 1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그림 1

2020년 1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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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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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업체당	평균	투자	금액은	17.6억	원(-12.0%QoQ)으로	전	분기	평균	투자	금액인	20억	원에	

비해	감소한	모습이었다.	1분기	메가딜(Mega-deal,	기업당	투자	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3건으로	전분기의	16건	대비	13건	감소(-81.3%QoQ)하였다.

투자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7개	분기	연속	ICT	서비스	산업으로	102개의	업체에	평균	

13.6억	원(-36.0%QoQ)이	투자되었다.	다음으로	바이오/의료	산업에	속한	64개의	업체에	평균	

29.4억	원(12.5%QoQ)이	투자되었으며,	유통/서비스	산업의	경우	59개	업체에	평균	14.9억	원

(-6.0%QoQ)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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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개)

분류 투자 금액 투자 기업 수 평균 투자 금액

총합계 5,905.2 335 17.6

바이오/의료 1,878.4 64 29.4

의료기기 413.3 17 24.3

의료시설/서비스 293.4 3 97.8

의료용물질/의약품 1,171.7 46 25.5

ICT 서비스 1,385.0 102 13.6

소프트웨어 1,054.8 80 13.2

정보서비스 258.8 29 8.9

통신 71.4 1 71.4

유통/서비스 879.4 59 14.9

교육 21.5 5 4.3

도소매업 259.3 20 13.0

운수 84.9 3 28.3

전문서비스 513.7 31 16.6

기타 400.3 20 20.0

금융 169.7 6 28.3

기타 137.7 8 17.2

목재/종이/인쇄/가구 24.5 1 24.5

부동산/임대 65.0 4 16.2

에너지/자원 3.5 2 1.7

ICT 제조 327.2 17 19.2

반도체/전자부품 185.2 11 16.8

영상음향기기 16.0 1 16.0

컴퓨터/주변장치 20.0 1 20.0

통신방송장비 106.0 5 21.2

영상/공연/음반 299.4 42 7.1

공연/전시/음악 102.0 8 12.8

영상 177.4 31 5.7

출판/방송 20.0 4 5.0

화학/소재 292.0 15 19.5

고무/플라스틱 31.0 5 6.2

비금속 56.0 4 14.0

화학물질/제품 205.0 7 29.3

전기/기계/장비 250.2 25 10.0

운송장비/부품 8.0 2 4.0

일반기계 147.6 10 14.8

전기장비 24.1 8 3.0

정밀기기 70.5 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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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1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바이오/의료

#외래수술센터, #플랫폼기술신약개발, #대장암조기진단제품, #면역억제제,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만성질환관리 이커머스, #필러, #항암치료제, #B형간염 치료제, 

#딥러닝기반 암진단, #나노기술기반 항암제, #액체생검, #방사능 보호 스페이서, 

#항체의약품, #바이오방사성치료제, #플라즈마의료기기, #세포치료제, #발효공정, #모유당, 

#맞춤형 항암백신, #인공지능기반 신약개발, #발광소재기반 체외진단기기, #동물용 의약품, 

#합성신약

ICT 서비스

#패션/뷰티이커머스, #성형견적비교플랫폼, #SaaS기반 고객상담툴, #LPWA, #전자결제대행, 

#원단거래플랫폼, #음원저작권거래플랫폼, #AI기반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 

#반도체IP Block, #글로벌 웹툰 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트윈, #이메일보안솔루션, 

#데이터분석플랫폼, #AI음성합성, #에너지관련 오픈마켓플레이스, #자율주행SW, 

#AI기반 패션이미지 분석/추천, #애드테크, #CT-FFR, #가구풀필먼트서비스, 

#블록체인기반 간편결제, #식당예약관리솔루션

유통/서비스

#리워디드광고플랫폼, #특허관리/수익화서비스, #냉장전문택배회사, #사이토카인 신약개발, 

#그래핀제조, #간병인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켓플레이스, #호텔OTA, #말라리아진단키트, 

#피부과미용시술 온라인플랫폼, #배달대행, #탁도 센서, #인스턴트 네일, #세탁업, 

#아이돌봄 서비스

기타 #SME P2P, #디자이너토이, #공유주거, #맞춤형가구, #양식어업

ICT 제조 #선박전자장비, #반도체테스트소켓, #ADAS용 System on chip, #SSD컨트롤러

영상/공연/음반 #공연기획

화학/소재 #패션뷰티 이커머스, #핫멜트접착필름, #스마트자성소재, #의약원료, #에폭시수지

전기/기계/장비 #연료전지, #CCM검사장비, #유전자 분석용 바이오칩

게임 #게임 업사이클 개발/퍼블리싱, #소규모프라이빗피트니스

출처 |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분류 투자 금액 투자 기업 수 평균 투자 금액

게임 193.2 15 12.9

게임소프트웨어 168.2 14 12.0

스포츠/여가 25.0 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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